
 

Press Release 

ALT Space Loop / 20 Wausan-ro 29 Na-gil Mapo-gu Seoul, Korea / www.altspaceloop.com / 82 2 3141 1377 

대안공간 루프, <조영주 개인전: 코튼 시대> 개최 

2020년 10월 7일(수) - 10월 28일(일) AM10:00~PM7:00  

 

 

 

대안공간 루프는 2020년 10월 7일부터 10월 28일까지 <조영주 개인전: 코튼 시대>를 개최한다. 

조영주는 출산 이후 30개월간 육아와 생계, 생활의 임무, 작가로서의 고립감 등을 기록한 육아일

지를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시를 만들었다. “여전히 남성중심적인 주류 현대예술계에서 ’엄마

됨’이라는 주제는 의미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전시 <코튼 시대>는 감성적 차원으로 

조직된 가부장적 구조에 대해 ‘엄마됨’의 경험을 질문하는 급진적 시도”라고 양지윤 루프 디렉터

는 <코튼 시대>를 소개 한다. 

 

협업 작곡가 이은지는 조영주의 육아일지를 기반으로 3악장 곡 <세 개의 숨>을 썼다. 낮은 음역

대의 소리를 내는 베이스 클라리넷, 알토 색소폰, 튜바와 퍼큐션으로 구성된 관악 4중주이다. 음

악에는 ‘함석 덕트’라고 불리는 배기관 설치물이 악기이자 무대처럼 사용되며, 아기를 양육하는 

엄마의 한숨, 엄마의 좌절감과 예술가의 절박감 같은 감정들을 담는다. 공기가 드나드는 배기관과 

바람을 불어 소리를 내는 관악기들과 조합하여 ‘숨’을 키워드로 한 영상, 라이브 퍼포먼스, 사운드 

설치 작업이다. 

 

안무가 이민경과 공동연출한 영상 작업 <입술 위의 깃털>은 4명의 여성 퍼포머가 등장한다. 운

동경기나 무용의 방식과 다를 바 없지만, 다양한 체구와 분위기의 조합으로 대결하는 몸의 이미

지는 미묘하다. 모녀 관계부터 동성애 관계, 애무부터 폭력에 걸치는 모호한 행위들이 보는 이를 

난감하게 한다. 

 

조영주는 파리, 베를린을 거쳐 현재 서울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미술작가이다. 퍼포먼스, 설치, 사

진, 비디오, 사운드, 무용 등 다매체 작업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한국 사회에서의 한국 여성의 삶

을 주제로, 구조적 부조리함과 가부장제의 모순에 대한 작업을 진행 중이다. 전시는 서교동에 위

치한 대안공간 루프에서 진행된다. 관람시간은 오전 10부터 오후 7시이며, 입장료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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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닝 라이브 퍼포먼스 : 조영주 <세 개의 숨>  

10월 7일(수) 오후 7시 30분 

 

협업 작곡가 이은지는 육아일지에서 3 시기를 기반으로 3악장 곡을 썼다. 베이스 클라리넷, 알토 

색소폰, 튜바와 퍼큐션이라는 낮은 음역대의 소리를 내는 4개의 악기로 구성된다. 엄마의 육체에

서 아이의 호흡이 분리되는 과정을 표현한 1악장의 에어 사운드 air sound가, 아이가 성장함에 따

라 2-3악장에서는 음고를 가진 소리의 형태로 변이한다. 연주는 아기를 돌보며 내쉬던 엄마의 한

숨처럼 들리는 듯하다. 엄마의 좌절감과 예술가의 절박감. 엄마의 심리는 아랑곳없이 자신의 요구

만을 반복하는 아기, 일방적 소통이 주는 절망감. 관악기 연주 소리와 덕트를 통과해 만들어진 공

기 소리의 조합은 끝없는 불협화음으로 이어진다. 

 

 

전시작품 소개 및 주요 이미지 

 

입술 위의 깃털, 단채널 영상(10분 30초), 컬러, 사운드, 2020 

 

 

세 개의 숨, 영상/사운드 설치(12분 37초), 함석 배기관, 2020 

 

 

불완전한 생활, 2채널 영상, 각 1~2분, 칼라, 사운드, 자막(한국어),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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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서문 

 

여태껏 남성 예술가에게 하지 않던 질문. “아이를 키우면서, 작업하실 수 있겠어요?” ‘엄마됨’의 첫 

해, 여성은 고립감에 빠져들기 마련이다. 제 경험이 갖는 의미를 생각할 시간이나, 제 노동을 평

가하는 시스템에 대해 반론할 여력 조차 부족하다. 여성 예술가의 경우 대부분 작업실에서 보낼 

시간 조차 박탈당하기에, 고립감은 절망감으로 이어지곤 한다. ‘엄마됨’을 다룬 예술 작품이 여전

히 부족하다는 현실은 이를 드러낸다. 어떤 상황에서도 아이를 사랑하는 헌신적 엄마. 가부장제가 

강요하는 여성의 삶이다. 예술가라고 예외는 없다.  

 

조영주 개인전 <코튼 시대>는 엄마라는 정체성과 예술가라는 정체성이 충돌하며 시작된다. 2016

년 9월, 39세의 조영주는 첫 아이를 출산한다. 30개월간 아이의 수면, 섭생, 배설과 몸무게, 키의 

변화를 기록한 육아일지를 작성한다. 계량적 정보만 적힌 육아일지는 엄마됨의 경험을 추상화하

는 전시의 바탕이 된다. 아이가 갖는 생명의 리듬, 돌보는 자와 돌보아지는 자 사이의 감정적 긴

장 관계와 그 성장의 과정을 예술 작업으로 풀어낸다.  

 

엄마됨을 주제로 한 여성 예술가에게 하는 질문. “남들 다하는 육아 하면서, 왜 너만 호들갑 떠느

냐.” 엄마됨의 경험은 보편적인 동시에 사적이기에 충격적인 경험이다. 하지만 가부장제 속에서 

여성은 이 경험을 충격적이라 생각하지 않도록 길들여진다. 여전히 남성중심적인 주류 현대예술

계에서도 엄마됨이라는 주제는 급진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엄마됨에 대한 질문은 현

실 사회의 구조적 문제가 아닌, 전통적인 모성애에 대한 케케묵은 반감 정도로 분류될 뿐이다. 이

런 현실 정치에 아랑곳없이 조영주는 엄마됨의 경험을 자신의 예술적 주제로 삼는다.  

 

<입술 위의 깃털> 영상에는 여성 퍼포머 4인이 등장한다. 흰 공간을 배경으로 퍼포머 2명씩 총 

5번의 신체 대결을 벌인다. 협업 안무가인 이민경은 주짓수나 레슬링과 같은 스포츠에서 사용하

는 활동적인 몸짓을 차용하여, 서로 마찰하는 움직임을 만든다. 서로의 팔이 목을 조이고, 서로의 

허벅지는 몸통을 조이는 2명의 여성. 서로를 안은 채 허공을 바라보다가, 다시 신체 대결을 시작

한다. 몸이 부딪히는 소리, 거친 숨소리와 기합 등 둘 간의 접촉을 기록한 사운드가 음향의 전부

다. 

  

<세 개의 숨> 영상 설치에는 덕트 배기관 구조물과 함께 연주 영상을 프로젝션 한다. 탯줄을 모

티브로 한 덕트 구조물은 전시 공간을 가로지르고 서있다. 영상에는 남성 연주자 4인이 등장한다. 

협업 작곡가 이은지는 육아일지에서 3 시기를 기반으로 3악장 곡을 썼다. 베이스 클라리넷, 알토 

색소폰, 튜바와 퍼큐션이라는 낮은 음역대의 소리를 내는 4개의 악기로 구성된다. 엄마의 육체에

서 아이의 호흡이 분리되는 과정을 표현한 1악장의 에어 사운드 air sound가, 아이가 성장함에 따

라 2-3악장에서는 음고를 가진 소리의 형태로 변이한다. 2악장은 정주와 종bell을 사용한 금속성

의 음색으로 연주되며, 3악장은 고음의 울림이 풍부한 핑거 크로탈레스 finger crotales로 마무리된

다. 영상에는 관악기에 숨을 불어넣는 남성의 입이 클로즈업된다. 휴우우 허어어 흐으음. 아기를 

돌보며 내쉬던 엄마의 한숨처럼 들리는 듯하다. 엄마의 좌절감과 예술가의 절박감. 엄마의 심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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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랑곳없이 자신의 요구만을 반복하는 아기, 일방적 소통이 주는 절망감. 관악기 연주 소리와 덕

트를 통과해 만들어진 공기 소리의 조합은 끝없는 불협화음으로 이어진다. 

 

‘코튼’은 솜, 기저귀, 수건, 침구와 같이 아이를 돌보는 대표적 소재다. 피부를 감싸는 부드러운 코

튼은 감성적으로는 따뜻한 엄마의 품을 떠올리게 한다. 더불어 코튼은 빨래와 같은 무급 가사 노

동과 방직 노동과 같은 전형적인 여성 유급 노동을 은유한다. <코튼 시대>는 엄마됨의 경험을 감

성적 차원으로 조직된 구조적 체계에 질문하는 드문 시도이다. 

 

글: 대안공간 루프 디렉터, 양지윤 

 

조영주 개인전: 코튼 시대 

참여작가: 조영주 

전시기간: 2020년 10월 7일(수) - 10월 28일(수) / 10월 9일(금) 한글날 휴관 

*오프닝 퍼포먼스: 2020년 10월 7일(수) 오후 7시 30분 

전시장소: 대안공간 루프 

관람시간: 10:00AM - 7:00PM 

주최/주관: 대안공간 루프 

후원: 서울시, 서울문화재단 

 

*고용량 이미지는 Dropbox를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단링크) 

https://www.dropbox.com/sh/hdkknwvltwcykk2/AAChBixtRl3M28egMM8XlhYaa?dl=0 

사진설명: <조영주 개인전: 코튼 시대> 전시작품 이미지  

이미지 제공: 대안공간 루프 

https://www.dropbox.com/sh/hdkknwvltwcykk2/AAChBixtRl3M28egMM8XlhYaa?d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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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메인 포스터 

 

 

 

관련링크 

대안공간 루프: www.altspaceloop.com 

 

언론문의처 

대안공간 루프 전시팀  

이선미 큐레이터 / 김다영 어시스턴트 큐레이터  

02-3141-1377  

gallery.loop.seoul@gmail.com 


